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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가 창업요인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이용자의 사회심리적 요인인 자기
효능감을 포함시키고,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를 수익과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세밀히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곳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22부를 분석 자료로 삼
았다. 분석 결과, 사업체 수익에는 창업업종, 창업경험,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기효능감이, 사업체 고용인원에는 창업
업종, 창업자금, 자기효능감, 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득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은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인
식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 창업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업체 수익, 고용창출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tart-up factors and self-efficacy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microenterprise. While the existing studies focused on start-up factors, this study has the 
meaning that it includes self-efficacy, the psychosocial factors, divides the economic performances by the profit 
and the number of employees. For this study, 322 copies of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taken as the data to 
analyze. As the results of analysis business type, experience of start-up, period of operation, start-up fund and 
self-efficacy had the significant meaning out of the profit and it was checked out that business type, fund and 
self-efficacy influenced on the employees. This study discussed the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 to raise the 
performances of microcredit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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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제

공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는 빈곤탈피 장치로서, 1970년

대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경제 개발 프로

그램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장 친화적인 성격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1]. 대중의 가치를 기반을 둔 지지와 

실제로도 빈곤 완화의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이

크로크레딧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효과 연구는 크

게 효과를 무엇으로 사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적 고찰

에서 비롯하여 마이크로크레딧의 개입이 긍정적인지 아

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한 효과 측정, 그리고 마이크로크

레딧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인과관계 

검증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

레딧의 효과의 영향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의 영향

요인으로 이용자의 창업자금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용자의 창업자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

들은 대출로 인해 불리해 질 것 같으면 마이크로크레딧

을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여타 요인은 무시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 자금 접근성을 제한받거나 자

금조달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금제공만 된다면 빈곤완화

나 소득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대출은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3]. 

Wydick(1999)에 의하면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은 저

학력, 고연령, 건강 미흡, 창업경력 및 기술능력의 미흡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결여 등의 특성 뿐 아니라 높은 스

트레스,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상당히  높게 보유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4].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용자의 특성, 특히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실천

적 주목이 적극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자기효능감

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새롭게 조명,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제반 심리사회적 

특성 중에서도 자기효능감에 주목한 이유는, 심리사회적 

역량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5], 자기효능

감은 과업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은 인적자본, 금

융소외, 등등 복잡한 장애요소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자

기효능감과 같은 내재된 심리적 측면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서구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마이크로크레

딧 효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평가되

고 있다. 곧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 장벽을 극복함에 있

어 주요한 탄력적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5]. 아울러 자

기효능감은 창업자의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고, 창업의 성

공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6]. 

한편 국내 연구들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문제에 대

한 관심 및 주목은 미진한 실정이다. 마이크로크레딧 효

과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연구는 정영순(2008)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주목

을 유도하였다[7]. 그간의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볼 때,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는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

어 있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자기효능감

이 매우 미약하여, 이의 결과로 성과가 미흡하였을 수 있

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요인과 자기효

능감이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규

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제적 성과로 사업체 수익과 사업체 고용인원을 동시에 

살피고, 그 영향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을 포함시키고 있음으로써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 

측정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의의 하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

크로크레딧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찰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

여,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효과 요인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마이크로크레

딧 사업 개선에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기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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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마이크로크레딧 및 성과에 관한 논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안금융, 연대금융, 사회금융, 

마이크로크레딧 등 여러 용어와 개념 차원에서 구별되나, 

실제로는 이를 엄밀하게 밝혀 사용하기는 어렵다. 마이

크로크레딧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중에서 대출만을 제한

해서 의미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마이크로크레딧에

서 변화․발전하여 저축, 보험, 연금, 이체까지를 망라한

다[8]. 마이크로크레딧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1인당 GDP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층

의 고용 창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9].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를 위시하여 개발도상

국에서 운영된 마이크로크레딧의 주된 목적은 빈곤탈피

에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영세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자영업 창업에 필요

한 자금과 기술 및 훈련지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등[10] 경제와 복지 수준

에 따라 국가별로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마이

크로크레딧은 자영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을 감

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건강 및 교육, 그리고 임

파워먼트가 향상되도록 도와 지역개발에 유용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지만[6],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어 그 성과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부정적 

성과는 주로 선진국에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데, 

Sanders(2002)는 빈곤정책으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

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창업을 하여도 1년이내 폐업

하는 수가 1/3에 이르고 있어 극소수의 빈민만이 빈곤에

서 탈피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의적이며, 성공적인 

빈곤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EITC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 건강보험 등이 연계하여 제공될 때 효과가 커진다

고 주장하였다[11]. 

다각적인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성과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전개된 외국과 달리 국내의 마이크로크레딧 

연구 경향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12], 성과에 대한 연

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마이크

로크레딧 성과를 살피는 대리변수로 마이크로크레딧 이

용업체의 생존여부 및 생존기간[13, 14], 월매출액 및 순

이익, 고용창출인원[7, 15] 등 경제적인 지표들이 활용되

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의 성과에 이어 사회적 성과를 규명하

는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져[16] 이에 주목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

딧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

회문화적 제약을 완화하고 아내와 딸의 삶이 아닌 사회 

구성원 역할을 개발하고 독립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임파

워먼트를 도모함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17]. 국내

의 성정현․김지혜(2009)연구에서도 여성 대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 

향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

과적으로 까지 밝히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18]. 

이처럼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성과가 경제적, 사회심

리적, 지역사회 차원에 걸쳐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측정 지표가 체계화되지 못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 차원에서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창출을 측정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을 따르는데 제한하기로 하고, 

향후 마이크로크레딧 성과 개념 및 측정에 관한 논의가 

후속 연구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2 소액창업지원업체 경제적 성과에 관한 

    영향요인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에 대한 개념과 측정이 정립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크레딧 성과에 관한 영향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 나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소액창업지원업체의 경제적 성과만 하더라도 매출액, 순

수익, 고용인원, 생존여부 등 연구에 따라 달리 채택하고 

있어 경제적 성과와 영향요인에 따른 인과관계의 설명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할 시 상세한 차이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액창업지원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창업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정리된다. 

먼저 창업요인은 창업경험여부, 창업업종, 창업자금,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이용자의 창업경험에 관해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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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창업 경험이 많을수록 성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19, 20]. Fairlie & Robb(2009)

에 의하면 유사한 업종에서의 창업경험이 인적자본 수준

을 높여 자영업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20]. 

창업업종은 창업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제시되는데, 진입장벽이 낮아 진입률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성과가 낮다고 보고된다[21]. 그러나 구체

적인 업종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결

과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연구대상 뿐 아니라 업종 분류 

및 분석시 기준변수의 설정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22]. 김경휘 외(2008) 연구에서는 업종

이 월 매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13, 23].

창업 성과에 있어서 창업자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데, 안정적인 창업자금은 폭넓은 업종선택과 풍

부한 사업전략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국내의 연구결과 또한 

창업자금의 규모와 월매출액과 순수익간에 유의미한 정

적(+) 관계가 확인돼 이를 뒷받침되고 있다[2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자금에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자금과 성과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

적(-)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6]. 

운영기간 또한 사업체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기간이 창업 초기인지 성장기 또

는 성숙기인지에 따라 월 매출액과 순수익이 크게 달라

진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용자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

고 나타났는데, 향상된 심리사회적 역량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다[5][6].  마이크

로크레딧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으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은 과업 달성

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Bandura(1989)

는 특정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을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성취해 낼 것이라는 신념을 강

하게 보유하기에 특정 영역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여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26].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27].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은 인적자본, 금융

소외, 등등 복잡한 장애요소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자기

효능감과 같은 내재된 심리적 측면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마이크로크레

딧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자존감, 자기애, 긍정적인 태

도변화, 대인관계 증긴,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신뢰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9], 프로그램을 통

해서 이용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요인

이 높아져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소액창업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

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영창업 시장에

서 불리하다는 것은 일치된 주장이다. 특히 젠더와 소규

모 자영창업의 성과에 대해 독보적인 연구를 수행한 

Losocco(1991)에 의하면 여성 창업자는 구조적으로 취약

한데 이는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상황, 사업

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 설명하

였다[29]. 창업의 경제적 성과를 매출액, 순수입, 생존여

부 어떠한 것으로 측정하든 여성 자영업자들이 남성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 31]. 또한 성별은 

배우자 유무와 상관있는데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질

적인 부재 포함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생업 전면에 부상하

는데, 무배우자의 경우 유배우자 보다 종업원 관리, 고객

관리, 사업상 교제,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편견이나 집안일 병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창업시 연령은 많은 기존 연구에서 창업 성과를 결정

하는 주요 변인이다[14, 16, 22]. 김경휘 외(2008)는 업체

의 매출액으로 측정한 창업성과에서 연령과 창업성과는 

부적 관계로 연령이 많을수록 창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6]. 그러나 업체의 생존여부와 관련해서 창

업성과를 살펴 본 임은의 외(2015)는 연령이 낮을수록 업

체의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연령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였다[14]. 이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박미현 외(2013)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반된 연구결과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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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22]. 연령과 관련해서는 창업 성공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한 전인오(2012)도 있기에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변수라 

할 수 있다[32]. 

한편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

의 문제는 창업 성공의 장애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24]. 

Weber & Schaper(2004) 연구에서는 좋지 못한 견강상태

는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울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

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할 경우 창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3].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학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

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연한이 자영업 소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23], 창업 지속가

능성에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22]. 임은의 외(2015)에서도 교육연한에 비례

하기 보다는 전문대졸에 비해 고졸과 대졸의 경우 창업 

지속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업종에 대한 숙련기술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주장하였다[18].

상기에 기술된 경제적 성과와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

계는 모든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들을 포괄하

기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렵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성과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하는 가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소는 사업체

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사업

체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소는 사업체

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사업

체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분석모형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인과 자기

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마이크로크레딧 사

업체의 성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현

재로선 종합적인 성과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부분적인 차

원에서 규명되고 있는 연구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수익과 고용인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

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창업요인으로서 창업

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을, 사회심리적 요인

으로 자기효능감을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

이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가지고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조

사 및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마이크로크레딧 2개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여 2013년 8월에서 2013년 10월동안 수

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30부 중 부실 기재되거나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7부를 제외한 총 322부 만이 최

종 자료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

여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치와 측정도구의 신

뢰도와 각 측정변수들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

요소 및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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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category number percentage

gender

(n=322)

man 102 31.7

woman 220 68.3

age 

(n=318)

under 30 1 0.3

31∼40 50 15.7

41∼50 166 52.2

51∼60 86 27.0

over 61 15 4.7

mean(std.) 47.49(7.316)

education

(n=319)

under elemantary 8 2.5

middle school 26 8.2

high school 146 45.8

univ. 131 41.1

over graduate 8 2.5

spouse

(n=319)

no 200 62.7

yes 119 37.3

health

(n=316)

very bad 4 1.3

bad 23 7.3

average 86 27.2

good 163 51.6

very good 40 12.7

* 결측치에 따라 n에 차이가 있음.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액창업업체 경제적 성과는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이다. 사업체 수익은 정영순

(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최근 3개월

을 기준으로 월평균 값을 응답하도록 하였다[9]. 여기에

서 수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 잡비 따위의 총비용을 빼

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수익은 기본 단위가 크므로 정상

분포를 위해 로그값을 취했다. 고용인원은 류만휘(2008)

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17], 조사시점에서 사업주

를 제외한 유급종사자와 무급종사자를 합한 인원이다. 

3.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창업요인과 자기효능감이다. 창

업요인으로는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 창업경험여

부로 구성되었다. 창업업종은 양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

업’, ‘제조및건설업’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자금은 창업시 

소요된 자금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합계되었다. 

창업자금의 경우 기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상분포를 

위해 로그화된 값을 취하였다. 운영기간은 개업이후 조

사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을 년 단위로 절사한 값이다. 창

업경험여부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 지원받기 이전

에 창업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과 ‘없음’으로 범주

화하였으며 ‘없음’을 기준변수로 삼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창업자로서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이는 개인적 신념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Markman, Balkin and Barom(2002)의 연구에

서 제시된 것으로 자신의 능력 만족, 자신 능력 인식, 장

점 발견, 강한 의지, 인내와 끈기 등의 관련 5개 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34].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Cronbach’s alpha = .919). 

3.3.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

정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건강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조사시점 만 나

이를 기준으로 연속형 변수로 하였으며, 기술통계의 경

우는 30세이하, 31∼40세이하, 41∼50세이하, 51∼60세이

하, 61세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졸이상으로 서열화된 척도를 이용하

였다. 건강수준은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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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profte employee

mean(std.) t/f mean(std) t/f

gender
man 6.45(.330)

2.603**
1.33(1.685)

.495
woman 6.34(.320) 1.23(1.724)

spouse
no 6.33(.305)

-3.191**
1.08(1.582)

-2.478*
yes 6.45(.343) 1.56(1.885)

business

experience

no 6.32(.258)
-2.160*

.99(1.454)
-2.206*

yes 6.41(.356) 1.40(1.816)

business

bype

food 6.43(.297)

.885

2.0(.195)

6.897***
retail 6.35(.459) .91(1.459)

service 6.36(.300) 1.04(1.719)

manufacturing 6.38(.298) 1.15(1.348)

+p<.1, *p<.05, **p<.01, ***p<.001

<Table 2> Difference of variances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성별 남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102명으

로 전체 응답자의 31.7%, 여성은 220명으로 전체 응답자

의 6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7.49세

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1∼50세가 

52.2%(16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60세 27.0%(86명), 

31∼40세 15.7%(50명), 61세이상 4.7%(15명), 30세이하 

0.3%(1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

졸이 45.8%(14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 41.1%(131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86.9%가 고졸과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졸이 

8.2%(26명), 대학원졸이 2.5%(8명), 초졸이 2.5%(8명) 순

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에 대해서는 무배우자가 

62.7%(200명)로 유배우자 37.3%(119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수준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 51.6%(163명), 보통 27.2%(86명), 매우 좋은 편 

12.7%(40명) 나쁜 편 7.3%(23명), 매우 나쁜 편 1.3%(4

명)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와의 관계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차이 분석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사업체 

수익에 대한 이용자의 성별, 배우자 유무별, 창업경험여

부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별 사업체 수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으며(p<.01),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

가 높았으며(p<.01), 창업 무경험에 비해 유경험자가 높

은 것(p<.05)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인원과 관련해서는 배

우자 유무, 창업경험여부, 창업업종별 차이가 유의미하였

다.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가(p<.05), 창업 무경험에 

비해 유경험자가(p<.05) 고용인원이 높았으며 창업 업종

간에도 고용인원은 차이를 보였다(p<.001). 

다음은 사업체 성과와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서열 척도와 연속척도에 해당하는 주요 변수

들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업체 성과와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이

들간에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와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3>에 의하면, 사업체 수익은 건강수준, 운영

기간, 창업자금,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는데, 건강수준(p<.05), 운영기간(p<.01), 창업자금

(p<.01), 자기효능감(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age
educat

ion
health period fund

self-effic

acy
profit

age 1

education -.270** 1

health .034 -.010 1

period .291** -.026 -.008 1

fund -.013 .075 .038 .003 1

self-effic

acy
-.010 -.037 .064 .102 .062 1

profit .068 .069 .118* .219** .239** .179** 1

+p<.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variances with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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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adel1 : profit model2 : employee

β t VIF β t VIF

start-up

factor

business experience(base:no)

yes .084 2.064*  1.135 .197 1.010 1.127

business type(base:food)

retail

service

manufacturing

.001

-.101

-.019

.046

-1.915*

-.333

1.097

1.075

1.403

-.399

-.714

.416

-3.528***

-2.810**

.965

1.444

1.083

1.378

period .033 3.215*** 1.174 .089 1.812 1.170

fund .274 3.116** 1.050 1.768 4.230*** 1.050

psychosocial 

factor
self-efficacy .016 3.368*** 1.081 .047 1.954* 1.084

control

factor

gender(base:man)

woman -.085 -1.729+ 1.573 -.022 -.092 1.515

age -.002 -.514 1.343 021 1.479 1.372

education .037 1.452 1.108 .579 4.729*** 1.128

spouse(base:no)

yes
.054 1.141 1.595 .371 1.650 1.526

health .027 1.196 1.072 -.043 -.401 1.065

constant 3.685 -15.492

R2 .181 .233

F 4.814*** 7.150***

주:*p<.05, **p<.01, ***p<.001

<Table 5> Result  

한편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체 고용인

원은 연령(p<.05), 교육수준(p<.01), 운영기간(p<.01), 창

업자금(p<.01)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혀 주었다. 

age education health period fund
self-effic

acy
employee

age 1

education -.270** 1

health .034 -.010 1

period .291** -.026 -.008 1

fund -.013 .075 .038 .003 1

self-effic

acy
-.010 -.037 .064 .102 .062 1

employee .117* .204** .007 .148** .299** .062 1

+p<.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variances with employee

4.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창업한 사업체의 경제

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창업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경제적 성과인 사업체 수

익과 고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에 앞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Table 5>에 제시한 것

처럼 10이하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8.1%와 23.3%로 나타났다. 

먼저 사업체 수익을 설명하는 모형 1의 분석 결과, 창

업요인 중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이, 사

회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사업체 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요인으로는 창업 무경험자에 비해 유경험자가(β

=.084, p<.05), 사업체 운영기간이 길수록(β=.033, p<.001), 

창업자금이 클수록(β=.274, p<.01) 사업체 수익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업종의 경우 음식업종에 비해 서비스업

종이 사업체 수익이 낮게 나타났다(β=-.101, p<.05). 또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β=.016, 

p<.001) 사업체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

형1을 통해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

기효능감과 사업체 수익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절대값으

로 측정)을 살펴본 결과, 창업자금, 서비스업종, 창업유경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art-up Factors and Self-efficacy on Economic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

험, 운영기간,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체 고용인원을 설명하는 모형2의 분석

결과, 창업요인 중 창업업종, 창업자금, 사회심리적 요인

인 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이 사업체 고용인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업종

에 있어 음식업종에 비해 도소매업종이나 서비스업종의 

고용인원이 낮게 나타났다(β=-.399, p<.001; β=-.714, 

p<.01). 반면 창업자금이 많을수록(β=1.768, p<.001),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047, p<.01), 창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β=.579, p<.001) 고용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모형2를 통해 창업업종, 창업자금, 자기효능감과 사

업체 고용인원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창

업자금, 서비스업종, 학력, 도소매업종, 자기효능감 순으

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기 위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창업요소 뿐만 아니라 사

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논의 및 결론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은 미소금융과 지자체형 마

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단순히 빈곤탈피와 고용증진의 효과

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효

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연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별하

게도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성과의 관계를 조

명하는 주제가 간과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마이크로크레

딧 참여자의 다양한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수행 연구의 제한으로 마이

크로크레딧 기관 중 두 개 기관을 유의표집하였으며, 해

당 기관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수된 서베이 자료

를 활용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실태, 경제적 성

과 수준,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 중 사업체 수

익에는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기효

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창업 무경

험자에 비해 유경험자가, 음식업종에 비해 도소매업종이 

사업체 수익이 낮았으며, 운영기간이 길수록, 창업자금이 

클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업체 수익이 높았다. 

고용인원에는 학력, 창업업종, 창업자금,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음식업종에 비해 도소매업종

과 서비스업종이 고용인원이 낮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자금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고용인원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그것의 

산출 결과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 또한 각별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체 지속기간, 매출액, 수익, 고용인

원, 수급탈피 등의 개별 변수들이 함의하는 바가 다르므

로 연구 목적에 따른 변수 선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들간

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제언하는 바이

다.

둘째,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모두에서 여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창업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해당하는 개별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어 창업자금 만으로 창업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딧 접근 중 창업자금 만을 제

공해도 된다는 금융접근 파와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경

영적인 요소와 심리사회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접근 파의 대립된 주장 속에서 창업시장이 

어려운 한국 상황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은 복지접근 방식

이 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크

레딧 기관의 재정자립에는 위험하지만 이용자의 효과에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통합적인 방식의 지원체계를 위

해 정책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별히 자기효능

감은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두가지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 성과에 자기효능

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술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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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마이크로크

레딧사업에서 창업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용자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역량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비용효과적 측면

에서 축소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미진한 실정

이다. 이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

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천 현장에서 이용자의 심리사회

적 역량 강화 전략이 보다 다각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 

방법의 도입 및 활용이 적극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보들이 포괄되지 

못하고 자기효능감 위주의 집중이 이뤄졌으나 향후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의 분석 결과는 일부 기관에 국한된 점에서 모든 마이크

로크레딧 기관의 이용자를 분석범위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전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MicroTest 와 같은 프로

그램을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창업 

특성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작용함을 명백히 입증함으로써 프로그램

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교육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강화와 이러한 

프로그램에 개별 참여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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